
석유화학제품 수출 채산성 악화
원화 환율 1200원대 진입 따라 … 플래스틱 수출은 적자상태

원화환율 하락에 따른 국내 수출기업들의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2002년 4월13일 달러당 1332원을 보인 이후 급락해 5월30일 현재 1235원을 기록했다. 현재

환율은 2000년 12월 중순 이후 17개월만에 최저 수준으로 2001년 말에는 1326원에 불과했다.

한국무역협회가 최근 주요 수출품목별 대표기업 40사(대기업 25사 및 중소기업 15사)를 상대로 조사한데 따

르면, 생활용품 제조기업들은 최근 한달 동안 환율하락으로 채산성이 6-8%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수산물 및 플래스틱 등 경공업제품 생산기업들은 이미 적자 수출에 들어갔다고 응답했다.

플래스틱제품은 원화환율 급락으로 바이어에게 가격인상을 요청하고 있지만 들어주는 예가 거의 없어 중국

수출에서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달러당 1300원일 때는 TEU당 650만-750만원이 남았지만, 현재는 40만원 정도 손해를 보는 상태로, 베트남

수출 역시 4월에는 마진률이 12-13%에 달했지만, 지금은 7-8% 감소했다는 주장이 많다.

이밖에 타이어, 섬유류 수출도 크게 어려워졌으며 철강도 환율하락과 미국, 중국 등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겹

치면서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달러 환율동향

삼성전자는 원화환율이 달러당 100원 하락하면 TV와 VCR 수출이 8-10%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고, 전

자부품 생산기업인 H사는 5월 선적분에서 달러당 100원 내외의 환차손이 발생했으며 최근 한달 동안 수천억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화학기업들도 수출채산성이 악화되기는 마찬가지로, H사는 에틸렌 원가 상승과 환율 하락으로 채산성

이 10%이상 하락했다고 밝혔다.

반면,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기아, 쌍용 등 자동차 제조기업들은 환율이 1200원까지 하락하더라도 채산성을

맞출 수 있으며, 선박 및 전자부품 등도 아직까지는 환율 하락을 감내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공업 생산기업들에게 원화환율 하락의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것은 대부분이 2001년 말 사업계획을 작성

하면서 2002년 환율 전망치를 달러당 1280원으로 다소 높게 책정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중화학기업들도 달러당 1200-1230원으로 책정해 다소 여유가 있는 편이지만 최근 환율 하락속도가 예상보

다 빨라지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수출기업의 최근 환율에 대한 평가 (단위: 원/달러)

업 종 최근 환율에 대한 평가
참고환 율 *

사업 계획 연말전망

농수산물 - 수준도 문제지만 하락속도가 너무 빠름 1,280 1,200
생활용품 - 지나치나 일시적 현상으로 파악함 1,255 1,200 내외

플래스틱 - 급락으로 적자수출 우려 1,280 -
타 이 어 - 기대이상으로 하락 1,230 1,250
섬 유 류 - 대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가파름 1,280 1,225
석유화학 - 너무 크게 하락 1,280 1,225
철 강 - 가파름 1,260 1,240-1,270
산업기계 - 하락을 예상했으나 하락폭이 예상을 초월 1,250 1,240
정밀기계 - 당혹스러움 1,280 -
자 동 차 - 하락 예상했으나 기대이상 1,200 1,225
선 박 - 너무 가파름 1,225 1,220-1,230
가 전 - 너무 크게 하락 1,215 1,230
휴 대 폰 - 하락 예상했으나 기대이상 1,310 1,230

전자부품
- 하락속도가 너무 빠름
- 엔화도 강세를 보이고 있어 불행중 다행

1,250-1,260 1,240-1,250

* 참고환율은 모니터링 대상기업의 중심값

플래스틱, 섬유류, 경공업기업들은 환율쇼크로 인해 수출 부진이 장기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최근 수출

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중화학과 정보기술(IT) 생산기업들도 하반기 수출부진을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됐다.

다만, 장기계약이 많은 철강, 타이어와 가격 경쟁력이 있는 휴대폰은 수출물량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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